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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 상대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판결

 
- 한변, 작년 12월 피해자 가족 대리 제기한 5,000만원 손배소에서 전액 인용
  
  오늘 25일 오후 2시 5분 서울중앙지법(2020가단 6306603사건, 민사 71단독)은 한변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청구액 5,000만원을 전액 인용하는 최초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경찰관(순경)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최태집은 1950년 9월 초경 거
주지인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어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에 있다. 71년 
전 당시 북한 김일성은 10만 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간 후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
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한변은 피해자의 딸로서 유일한 가족으로 남아 있던 최병희를 대리하여 2020. 12. 2. 
북한 당국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인 김정은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오늘 위와 같은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한변은 이번 판결
을 크게 환영하고, 작년 6월 25일 및 7월 27일 각각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속한 판결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23일(현지시간) 제네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작년에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하여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재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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